
WHO, 세계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

결성하다

•6월 29일, WHO는 급속한 인구 고령에 대한

대비의 일환으로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

크를결성함.

- 세계거의모든나라의인구가고령화되어가

고있으며그중에서도저개발국가들의인구

고령화가가장빠른속도로나타나고있음.

- 2050년까지60세이상인구2십억의80%

이상이 중, 저소득 국가에서 살고 있을 전

망임.

-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의 목표는 노

인들이 능동적이고 건강한 사회 참여자가

될수있는도시환경을창출하는데있음.

•노인들의사회기여

- 그 동안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연금과 헬

스케어의수요증가가정부의정책에미치

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논의되었다면

WHO는 노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

긍정적인면을더강조하려하는것임.

- WHO 고령화 생활과(Department of

Ageing and Life Course)의과장인잔비어

드 박사 - “노인들은 가족과 사회에 중요

하면서도자주간과되는자원입니다. 노인

들의 사회 및 가정 기여는 노인들이 건강

할 때, 그리고 그들의 사회개입을 가로막

는장애물들이없어질때에야비로서온전

히실현될수있을것입니다.”

•적극적이고건강한고령화지원

- WHO의고령친화도시프로젝트는2006년

능동적이고건강한고령화를촉진할수있

는도시환경의주요요소들을식별하는데

서부터시작됨.

- 33개도시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노인들

이대중교통, 야외공간및건물을쉽게이

용할 수 있는 환경과 노인들에게 적절한

주택, 지역사회 지원 및 의료 서비스를 공

급하는것이중요한요소임을확인함.

- 위의연구는노인들이능동적사회참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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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되고 나이에 따른 차별을 극복하며 시

민운동 참여와 고용에 보다 많은 기회를

얻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하

다는것을강조함.

•세계네트워크에가입하기를희망하는도시들

- 세계네트워크는 위에 제시된 원칙들을 근

간으로하지만동시에참여도시들에게지

속적인 실행, 평가를 요구하여 개선의 길

을열어놓았음.

- 세계네트워크의회원도시들은노인들에게

보다 나은 환경을 창출해 주기 위한 적극

적인조치를취해야할의무를지게됨.

- 지난 12월세계네트워크가입요청이시작

된이래WHO에는많은응답이오고있으

며 현재 많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들이 공

식적가입절차를마친상태.

- WHO는 프랑스 정부, 아일랜드 고령복지

네트워크, 슬로베니아 고령친화도시네트

워크와협약을맺어관련된국가프로그램

을개발하는데합의함.

- 중국고령화위원회또한국가프로그램개

발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캐나다의 5개 주

역시비슷한프로그램을운영중에있음.

- 네트워크최초가입도시는뉴욕이며뉴욕

시장 마이클 블룸버그씨는 6월 29일 최초

로회원증을수여받았음.

2010년 6월 29일 / WHO News

<원문 링크: http://www.who.int/mediacentre/

news/releases/2010/age_friendly_cities_2010

0628/en/index.html>

멕시코의모성건강

•산크리스토발데라카사스에있는가장큰병

원 밖에는 다채로운 색깔의 전통 복장을 한

여성들이의사를보기위해줄을서있음.

- 대부분이 임신한 여성이거나 유아를 등에

업고있음.

- 한 임산부는 자신의 분만 시 침대가 없을

까 봐 걱정하고 있었음. 환자들로 들끓는

이병원에서는흔한일임.

- 치아파스 주의 두 번째 도시인 이 곳에서

는분만중이나분만후고혈압, 빈혈, 감염

등으로사망하는경우가허다함.

- 목적했던 병원 바로 앞에서 먼 여행길에

지쳐그만숨을거둔임산부도있었음.

•1990년 이래 멕시코의 모성 사망률은 36%

감소했으나남미국가들중여전히높은편에

속함.

- 특히멕시코에사는인디언과남쪽지방의

극빈자들에게서문제는더심각함.

- 치아파스, 오악사카, 구에레로주의임산부

들의 분만 시 사망률은 멕시코 평균보다

70% 높음.

- 원주민들의 모성 사망률은 일반인들의

세배.

- 이모든사망들은예방이가능했음.

멕시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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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멕시코의임산부들이겪는첫번째어려움은

교통임.

- 의사에게 가려면 차, 운전자, 연료, 그리고

남아있는가족들을돌볼사람이필요함.

- 게다가 가장 가까운 마을 병원까지 가는

도로도종종위험하고속도를낼수없음.

- 그결과많은여성들(인디안여성 3분의 1

을 포함)이 아무런 의료진의 도움 없이 출

산함.

•또다른어려움은병원에서겪게됨.

- 의료 검진과 의약품들은 멕시코 극빈자들

에겐지나치게비쌈.

- 또한 진료 및 케어의 질도 낮음: 도시에서

의 모성 사망의 40%가 잘못된 약품, 수술

실패등의의료사고로인한것임. 

•끝으로문화적, 사회적어려움도있음.

- 많은여성들이남성산부인과의사에게가

는것을두려워하는데이는남성위주의보

수적문화가지배하고있는지역에서이를

꺼리기때문임.

- 원주민여성들은스페인어를제대로할줄

모르기때문에언어소통의문제도있음.

- 일부의사들은시골에서온환자들을천대

하여환자들을돌려보내는경우도있음.

•조산원과피임법에예산을추가하는것이많

은여성들의생명을구할수있을것.

- 스페인 정부와 빌 게이츠, 까를로스 슬림

등은중앙아메리카와남부멕시코의가난

한사람들을위해보건의료비로 1억5천만

달러를지출할계획을발표했음.

- 모성 사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

간시설과보건, 교육에투자하는것임.

2010년 6월 24일 / The Economist

<원문 링크: 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

16439044?story_id=16439044>

유럽, 은퇴연령을높일것인가?

•평균수명의연장과낮은출산율로인해유럽

의인구는더디성장하고있으며유럽인의평

균연령은조금씩올라가고있음. 이것이유

럽의 관대한 연금시스템에 상당한 압력으로

작용하고있음.

- 지난 수요일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사회주

의 모델(social model)을 위협하는 이 흐름

에대한대응계획을발표했으며이로인해

유럽인들의근로정년이연장될수있음.

•지난 여름 유럽연합의 인구는 5억을 돌파했

으나 현재는 정점에 이른 상태로 40년 후엔

현재수준에서폴란드와그리스의인구를합

한수인5천만명정도줄어들전망임.

- 평균수명은 10년마다 2, 3년씩증가해가

고있음.

- 2050년경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이

유 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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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인구의두배정도될전망.

•이와 같은 사회적 시한 폭탄의 결과는 불을

보듯뻔함.

- 현직 근로자들이 은퇴한 근로자들의 퇴직

연금을지불하는유럽의pay-as-you-go

시스템은 그 규모가 GDP의 7% 이상이며

이 규모는 2050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수

있음.

- 만약근로자가퇴직자의수보다훨씬많을

것이라는가정하에지속된다면현행연금

시스템은언젠가는무너지고말것임.

•이문제를정면으로부딪히기위해유럽위원

회는 지난 수요일 정책제안녹서(green paper

of policy ideas)를 발표하고 공공연금 제도가

지속되기위해어떤준비가필요한지에대해

전유럽토론회를열었음.

- 본녹서에서는연금개혁(노동시장, 사회복

지시스템(social systems), 공공재정을 포함

한 개혁)이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될

것이며 한 두 가지를 고치는 것으로는 충

분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하고있으며산

업, 정부, 개인모두가이문제를긴박하게

다루어야한다고촉구함.

•EU고용사회보장위원회(E.U. Employment

and Social Affairs Commission) 위원인 라스

즐로안도르는기자회견에서현상태로는연

금이지속될수없다고잘라말함.

- 그는 또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다양한 수

준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해 왔지만 경기침

체로 인해 인구 변화가 미칠 악영향이 더

커졌다고말함.

- 2012년부터유럽의근로자인구는줄어들

기 시작할 것이며 유럽의 선택은 연금 수

급액을 줄이든지, 연금기여액을 높이든지,

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이 그리고

더 오래 일하는 것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

말함.

* 안도르씨는 은퇴연령을 늦춰야 할 것에 대해

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은퇴연

령의 연장만이 효과적 연금개혁의 단일한 열

쇠로떠오를것임.

- 유럽인들이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

싶다면일을더오래하는수밖에없다고

안도르씨는말함.

- 유럽인들은 2008년 61.4세에 은퇴하여

2001년59.9세보다다소늦춰짐.

- 유럽안에서도나라마다차이가있는데루

마니아는평균은퇴연령이55.5세이며아

일랜드는64.1세임.

•연금제도가갖고있는잠재적위기를인식하

고 있는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법적 은퇴

연령을상향조정하고있는중임.

- 아일랜드는 2028년까지 은퇴연령을 68세

로 올릴 계획이며 UK는 2046년까지 68세

로올릴계획임.

- 스페인과 독일 정부는 현 65세인 은퇴 연

령을67세까지올릴구상을하고있음.

- 그러나이런개혁의움직임은오늘날의경

제위기에서조차 민감한 사안으로 프랑스



가 현 은퇴연령을 60세를 2018년까지 62

세로 올리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시민들이

길거리에나와시위를벌임.

•독일 맨하임 노령경제연구소의 마틴 개스체

씨는유럽이네가지방향의연금정책중하

나를선택할수밖에없다고말함.

1. 연금기여액을높일것

2. 연금수령액을낮출것

3. 사립연금을권장하고pay-as-you-go 연

금의몫을줄일것

4. 은퇴연령을높일것

•연금은다가올세대에의해재원을충당할수

있어야하는데유럽의저조한출산율은이러

한연금시스템의지속성에치명적인장애가

되고있음.

- 일과 자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

힘들다 보니 많은 여성들이 전 세대보다

자녀를낳지않고있다고브루셀에위치한

유럽정책센터의 분석가인 소티리아 데오

도로포울로우씨가말함. 

- 데오도로포울로우씨는 여성은 그 잠재력

이풍부한자원으로해결책의일부가될수

있다고믿으며여성들이유급휴가를쉽게

얻을수있도록배려해야한다고말함.

- 그녀는 또 프랑스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

노르웨이와 같이 진보적인 가족고용정책

을추구하는나라들이출산율과직장여성

의수사이에긍정적인상관관계를가지고

있음을 보여 주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

여성이직장을그만두는것은불필요하다

고지적했음.

•정책입안자들이 유럽의 인구변화에 어떻게

대응하든지유럽의수명이늘어난것은위대

한업적으로간주해야할것임.

- 그러나은퇴파티를조금미뤄야할것임.

2010년 7월 8일 / Time

<원문 링크: http://www.time.com/time/

business/article/0,8599,2002296,00.html>

164 _ 보건복지포럼 (2010. 8.)

글로벌소식광장


